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지위도 재산도 능력도 보시지 않습니다, , .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냐가 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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